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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타자동차가 사이드미러를 대신해 

카메라가 좌우 후방의 영상을 찍어 디

스플레이에 표시하는‘디지털아우터미

러’(사진)를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적용

한다. 토요타 자동차는 오늘 10월 일본

에서 발매할 예정인 고급차 브랜드 렉서

스의 신형 ES 일부 차종에 디지털아우터

미러를 탑재할 예정이다.

디지털아우터미러는 차량 양 옆에 달린 카메라로 촬

영한 좌우 후방 영상을 운전석 전면 양측에 놓인 5인치 

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.  디스플레이가 차량 내측에 

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이드미러에 비해 시선 

이동이 크게 줄어 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. 카메라의 

영상은 기존의 광학식 사이드미러에 비해 왜곡이 적으

며, 방향지시등과 연동하여 광각모드로 전환되는 기능

까지 갖추고 있다. 

광각모드로 전환되면, 기존의 사이드미러와는 차원이 

다른,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수준의 후방 시야를 확보할 

수 있다.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수 있

고 회전구간 등을 통과할 때에나 주차시에도 유용하게 

사용할 수 있다. 

임산부는 언제, 어디서나 조심해야 할 것이 많다. 특

히 운전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신체적 충격이 자주 

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. 또한 임신 중에

는 반사 신경이 둔해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급격

히 감정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을 겪

을 수도 있다. 

운전을 하는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의사항

과 팁들을‘금호타이어’(blog.kumhotire.co.kr )가 소

개했다.

  

■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 법

일반적인 방법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면, 임산부

의 배에 압박이 있을 수 있다. 따라서 임산부들은 교

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와 자궁

에 무리를 주지 않게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.

일단 어깨 벨트는 양쪽 가슴 사이를 지나가도록 어

토요타, 양산차에 ‘디지털아우터미러’ 적용

임산부라면 알아야 할 운전 주의 사항

디지털 아우터 미러는 기존의 사이드미러보다 훨씬 작

고 가느다란 형태를 띈다. 이 가느다란 구조물의 끝 부

분에는 소형의 고성능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. 또한, 기

존의 사이드미러에 비해 한층 작고 가늘어진 형상으로 

인하여 기존 사이드미러에 비해 풍절음이 크게 저감돼 

정숙성도 높아지고 전측면 시야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

까지 얻었다.

우천시에도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

있다. 카메라 부분은 물방울이 맺히기 어려운 형태로 돼 

있고, 김서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히터도 내장돼 있다. 

또 영상을 밝게 처리함으로써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도

록 했다. 운전자가 조작해 표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

능하다.

깨부터 사선으로 맨다. 그리고 아래 벨트는 자궁이 

있는 곳을 피해, 배꼽 아랫부분부터 골반 쪽으로 내

려 착용한다. 너무 헐겁지도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게

끔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남기고 

매는 것이 바람직하다. 또한 벨트가 직접적으로 신체

에 닿아 자극이 갈 수 있으니, 수건이나 얇은 담요 등

을 벨트와 신체 사이에 끼워 넣는 것도 좋다.

 

■ 장시간 운전 시 스트레칭하기

배가 무거운 임산부는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

자주 하기 때문에 허리 척추 라인이 무너지기 쉽다. 

거기다 척추 기립근육을 경직시키고 혈액순환 저

하를 유발하는 장시간 운전까지 더해지면, 디스크

의 위험이 높아진다. 따라서 임산부는 장거리, 장시

간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. 

하지만 불가피하게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할 상황에

만일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에는 운전자

에게 고장을 알려주며, 자동으로 서비스

센터에 고장 정보가 전달돼 신속하게 수

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추

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.

단, 디지털아우터미러는 기존 거울형 

사이드미러를 통해 보는 것과 비교해 위

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익숙해지

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.

자동차의 양측면에 위치하는 사이드미러는 후방 시야

의 확보를 위한 필수품이다. 하지만 오늘날 자동차 업

계 일각에서는 사이드미러를‘혹’처럼 취급하는 인식

도 있다. 자동차의 공기저항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요

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. 

이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과거부터 꾸준히 사이드미러

를 대체하기 위한 궁리를 해 왔다.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

행의 양산차에서 사이드미러가 제거된다면 최대 10% 

수준에 달하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

주장한다. 또한‘거울’이라는 제한적인 수단에 의존하

는 특성 상, 좁은 시야각에서 비롯된 사각지대 문제도 

과거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.

서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에 쌓인 피로와 경직

된 근육을 풀어준다. 목과 어깨 돌리기, 두발 뻗기, 

발목 펴고 돌리기 등의 간단한 동작으로 굳은 몸을 

이완시키는 것이 좋다.

 

■ 운전석 조정

좌석과 핸들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, 복부에 압박

이 가해지므로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. 또한 등

을 구부리고 운전을 하면 조기 진통이 올 수 있기 때

문에 좌석과 등받이의 각도는 110°정도로 맞추는 

것이 안전하다. 

운전석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하게 넣고, 등과 

등받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. 또 페

달을 밟았을 때, 무릎 뒤쪽과 좌석 사이에 주먹 하나

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도록 좌석 높이를 조절

하는 것이 좋다.


